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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주교

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

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감옥 안에서 1846년 8월 26일 라틴어로 쓴 마지막 편지)

8년 여간의 신학생 시절과 13개월의 사제 생활 중, 겨

우 마지막 부활절에 모자(母子) 상봉한 후 순교길을 걸으셨

던 김대건 새 사제. 25세의 짧은 생애는 그 종착지를 어디

로 향하고 있었던가요? 

1920년대 79위 시복 과정에서 가경자였던 김대건 신부

님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교에 대한 기록과 증

언으로 김 신부님의 질료적(물리적) 죽음은 너무도 분명하지

만, 사형을 언도한 이유가 신앙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국

경을 넘어간 죄, 곧 국사범(國事犯)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적 죽음

에 있어서, 그 사형이 신앙에 의한 것이어야지, 다른 범죄

에 의하여 죽음이 선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의 심문 과정과 신자들의 증언에

서 신부님이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간 것이 교회를 위해서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실제로 천

주교를 위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갔던 것이고, 선교사들을 

조선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황포 돛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물론 김대건 신부님은 선교사들이 조

선에 들어온 것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서양어로 쓴 편지는 

모두 자신이 쓴 것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애써서 변호하였

습니다. 

“깃을 아주 가늘게 깎아서 아주 작은 글자로 몇 줄 썼습

니다. 그다음 뾰족한 끝을 자르고 큰 글자들을 만들었습니

다. … 이것이 그들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편지 문

제에 대해 더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1846년 8월 26일) 

무엇보다도 김대건 신부님의 형상적 죽음을 확인시켜주

고, 순교를 확증시켜주는 부분은 새남터에서의 마지막 말

씀입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내 말을 귀담

아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과 교류한 것은 나의 종교 때문

이요, 나의 하느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은 다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생 시절의 성장통을 극복하고 부모와의 육정마저 

물리치고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지향했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것이 순교라는 이름의 죽

음으로 비춰질지도 몰라도 그 속뜻은 부활이었습니다. 순

교자 성월에 25세 청년 사제가 들려주는 신앙의 증언을 들

어봅시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거리낌

이 없겠는가?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순교 성인 김대건

순교는 부활 신앙을 가리킨다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

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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